밴쿠버의 7080 열린 음악회
이번 칼럼에서는 밴쿠버에 계신 40대, 50대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한국에서의 젊은 시절을 회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70,80 열린 음악회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필자는 한국에서의 대학시절, 음악을 좋아하는 같은 대학의 친구들과 그룹 사운드를 만들어서 제 2회 MBC 대학가요제(1978년)에 도전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과는 보기 좋게1차 예선 탈락이었지만 그룹사운드의 경험은 저의 대학 시절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과 시작한 그룹사운드의 후배들은 1980년 에는 “불놀이야”라는 노래를 유행시켰으며 이 후MBC 대학가요제 에서도 입상을 하는 등 선배들의 미미한 시작을 크게 만들어 주었고 현재까지도 이 그룹사운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유학, 귀국 후의 직장생활 등으로 잊고 있었던 음악에 대한 기회가 다시 주어졌던 것은 밴쿠버로 이민을 온 후에 갖게 된 몇 몇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였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 그룹 사운드를 만들어서 다시 음악을 해보자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를 시작한 것이 2006년, 서로가 쉽지 않은 이민생활 속에서 틈을 만들어서 연습을 시작하였고 2007년 3월 “The Fathers”라는 그룹 이름으로 저를 포함한 4명의 친구들이 웨스트 밴쿠버에 있는 ‘케이 믹 센터’에서 “동행”이라는 부제를 갖고7080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통기타와 키보드 반주로 70년대와 80년대의 우리 귀에 익숙한 노래들을 400여 명의 관객들과 함께하면서 한국의 음악과 문화적인 목마름에 있었던 40, 50대 교민들에게는 작은 갈증이라도 해소가 되었던 기회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음악회 이후 다시 공연을 하자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지만 번번히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미루던 끝에 이번 3월 26일 드디어 4년 만에 두 번 째 Fathers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첫 번째 7080열린 음악회에 참여했었던 3명의 Fathers 멤버 이외에도 7명의 멤버들이 참여해서 통기타 음악뿐만 아니라 그룹사운드 음악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봄의 친구들”이라는 부제를 갖고 긴 긴 겨울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새 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분투하고 계신 밴쿠버 교민 여러분 들과 추억과 희망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지는데 1부는 최근 한국에서 TV를 통해서 방영된 이후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세시봉 친구들” 분위기의 통기타 노래들로 구성되어 있고, 2부는 주로 그룹사운드의 연주와 노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연 장소는 6450 Deer Lake Ave, Burnaby에 소재한 Shadbolt Centre for the Arts이며 공연 시간은 3월 26일 토요일 저녁 7시 입니다. 입장은 무료이며 공연 후원금 중에서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후원이 필요한 단체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가족들, 친구 분들과 함께 오셔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잊고 지냈었던 그리운 지난 날의 추억과 노래들을 다시 음미하고 즐기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